
 

 

 
 

유니(YOUNEE) 

 

프리 클래식 & 재즈(Free Classic & Jazz)의 선구자 

 

“유니는 음악적 현상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하지만, 사실입니다.” 

— Jazzthetik 
 

언론은 그녀를 ‘스타 피아니스트’라 부른다. 한국 출신의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 유니는 

독창적이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력뿐 아니라 탁월한 즉흥 연주 능력, 그리고 클래식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즉흥과 작곡을 넘나드는 특별한 재능으로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Free 

Classic & Jazz다. 

 

유니는 숨 막히는 라이브 공연에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곡들을 선보이며 매번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공연에서의 가장 뜨거운 즉흥 연주를 담은 더블 앨범 

Improvisations Live in Germany가 2024년 11월 발매되었다. 

 

독일 언론은 그녀를 당대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극찬했다. 첫 두 장의 앨범은 차트를 휩쓸며 

1위를 기록했다. 독일 데뷔 앨범 Jugendstil (2014)은 모차르트,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같은 클래식 

거장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앨범 My Piano (2016)은 11곡의 자작곡과 눈부신 

테크닉으로 격정과 고요 사이를 오가며 청중을 새로운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데려갔다. 모든 순간이 

직관적이고 즉흥적이며 예측 불가하지만 결코 ‘치장된 기교’나 ‘감상적 과잉’으로 흐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나예요.” 바이에른에 거주하며 유니가 한 말이다. 그녀는 무대에서 매번 자신의 음악을 

새롭게 재창조하듯 선보인다. 한 평론가는 My Piano를 두고 “클래식 속 키스 자렛의 업데이트”라 

평했다. 

 

유니의 음악은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아티스트와 

사랑에 빠지기에 충분하다. 최근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그녀는 클래식에 정통한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이지만,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을 입힌다. 클래식, 블루스, 재즈, 

팝,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노래까지 — 모든 것이 그녀의 열정과 매력으로 빛난다. 

 

유니는 다섯 살 때 이미 피아노를 치며 작은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서울에서의 음악 

공부를 통해 그 재능을 더욱 발전시켰다. 오늘날 그녀는 클래식과 재즈, 즉흥 연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드문 국제적 여성 피아니스트로 꼽힌다. My Piano에서 보여준 음악적 스펙트럼은 최신 앨범 

Improvisations Live in Germany로 이어져 그 경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이 앨범에서는 전율을 일으키는 스트라이드 피아노부터 클래식, 블루스, 팝, 재즈까지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폭발적인 패시지와 푸가적 주제들은 그녀의 음악이 지닌 힘을 증명한다. 모두 

그녀가 직접 쓴 곡들이며, 장르 구분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다시금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만의 정확한 터치와 대담한 연주로 모든 스타일의 경계를 넘어, 오직 열정과 관객을 향한 

사랑으로 음악을 만든다. 

 

한국을 떠나 영국과 유럽에서 활동을 넓히기 전, 이미 그녀는 한국에서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로 

스타 대열에 올랐다. 한국 가수들에게 히트곡을 쓰고, 자신도 히트곡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Gary 

Husband, Nigel Hitchcock, Richard Cottle, Derek Watkins 같은 재즈 거장들과 함께 연주했고, 

세계적인 피아노 브랜드 슈타인웨이가 주최하는 ‘Steinway Festival ’무대에도 올랐다. 또한 

슈타인웨이의 하이테크 콘서트 플랫폼 Steinway SpirioCast에도 초청되었다. 

 

유니가 무대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은 매혹적일 뿐 아니라, 매번 자신의 음악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듯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대에 올랐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제, 키싱어 조머, 

베토벤 페스티벌, 레버쿠젠 재즈 데이즈, 슈투트가르트 Jazzopen, 드레스덴 재즈 데이즈, 괴를리츠 

재즈 데이즈, 스위스 Da Jazz Festival, Woman in Jazz, 엘프필하모니, Steinway SpirioCast 등 셀 수 

없이 많은 클래식 콘서트와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왔다. 

 

 
 

평단의 찬사 

 
Downbeat 

“…그녀의 놀라운 테크닉과 화려한 감수성…” 

 



 

 

Süddeutsche Zeitung 

“독일로 이주한 뒤, 그녀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연주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클래식의 기교와 형식미, 

팝의 멜로디적 힘, 재즈의 리듬감과 즉흥적 자유로움까지.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는 극소수인데, 유니는 팝 멜로디를 다루는 만큼이나 뛰어난 기교로 이를 소화해낸다.” 

 

Bonner Generalanzeiger 

“클래식, 재즈, 팝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작품. 뛰어난 완성도와 순간의 감각, 전개력, 웅대한 감정,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함께한다. 그녀는 구조적으로 잘 짜인 화성을 경청하며, 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유로운 즉흥연주로 나아간다. 관객은 그 매력에 압도된다.” 

 

dpa (독일 프레스 에이전시) 

“유니는 작곡하고, 즉흥 연주하며, 노래하고, 피아노를 친다 – 그리고 그 모든 걸 설득력 있게 

해낸다.” 

“유니에게는 ‘X 팩터’나 ‘와우 팩터’가 필요 없다. 그녀는 이미 유일무이(youneeQue)하기 때문이다.” 

 

ARD/Kultur-Tipp 

“사운드는 현대적이고 재즈적이다. 여기에는 싸구려 팝도, 인위적 부드러움도 없다… 고맙다!” 

 

ZDF/MoMa 

“한국에서 온 유니는 진정한 슈퍼스타다. 클래식과 블루스, 재즈를 섞어낸다!” 

 

ARD/Klick-Klack 

“유니는 진정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다. 직관적으로 클래식, 팝, 재즈를 뒤섞는다.” 

 

Stern 

“멜로디에 미친 멀티 재능: ‘My Piano’의 유니. 

스타 피아니스트 유니는 두 번째 자작 앨범에서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성공을 이어간다. My Piano를 

통해 그녀는 작곡가, 아티스트,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 



 

 

 

Nürnberger Nachrichten 

“유니는 현상이다. 숨 막히는 터치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기교로 클래식, 재즈, 팝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Jazzthetik 

“유니는 음악적 현상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Crescendo 

“보컬 멜로디에서 록/펑크까지, 이 피아니스트는 고전적 기교와 완벽한 테크닉을 더해 모든 

스타일을 자신 있게 펼쳐낸다.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적 만남이다.” 

 

Jazzthing 

“유희적이고, 멜로디를 사랑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한 손놀림으로, 유니는 아름다움과 

감정으로 가득한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몽환적이기도, 격정적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완전히 

자연스럽다.” 

 

Jazzpodium 

“…이 피아니스트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즉흥연주를 하면서도 조화로움을 잃지 않는 멀티 재능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듣는 즐거움이 크다.” 

 

Nordwestradio (Dr. Wolfgang Rumpf, 음악 편집자) 

“…유니의 CD My Piano는 클래식 속 키스 자렛의 업데이트다…” 

 

Concerti August 

“유니는 힘있으면서도 사색적인 즉흥연주로 기존의 재즈, 클래식, 크로스오버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Bonner Rundschau 

“유니의 강조된 피아노 연주는 철저히 직관적이고, 즉흥적이며, 무엇보다 예측 불가하다… 때로는 

그녀 자신조차 놀라워하는 듯하다. 그 피아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관객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된다.” 

 

Bonner Generalanzeiger 

"록 스피릿의 혁명가 베토벤“ 

“유니는 상상력 풍부하고 다재다능한 피아니스트이자 뛰어난 작곡가다. 보너스 라이브 CD에서는 

노래까지 들려주는데, 그것마저 훌륭하다. 유니의 최신작 My Piano는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키며, 

클래식 교육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팝, 록, 재즈에 다가서고, 블루스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열린 마음을 드러내는 아티스트를 소개한다.” 

 

 

 

Albums  

 

Jugendstil : https://www.jpc.de/jpcng/classic/detail/-/art/jugenstil/hnum/5544146 

 

My Piano : https://www.jpc.de/jpcng/classic/detail/-/art/younee-my-piano/hnum/1400334 

 

Improvisations Live In Germany : https://fanlink.tv/younee 

 

https://www.jpc.de/jpcng/classic/detail/-/art/jugenstil/hnum/5544146
https://www.jpc.de/jpcng/classic/detail/-/art/younee-my-piano/hnum/1400334


 

 

 

About YOUNEE  

 

Homepage : www.younee.com 

Facebook: www.facebook.com/youneemusic  

Instagram : www.instagram.com/youneemusic  

Twitter : www.twitter.com/youneemusic  

Youtube : www.youtube.com/YOUNEEmusic 

http://www.younee.com/
http://www.facebook.com/youneemusic
http://www.instagram.com/youneemusic
http://www.twitter.com/youneemusic
http://www.youtube.com/YOUNEEmusic

